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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개요 

오사카 이카이노(猪飼野) 조선인 거리의 내력과 현재 

－김석범의 『화산도』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이춘희 

 

재일조선인 소설가인 김석범(1925-)은 오사카 출생으로 조선 문학의 장편소설 『화산도』를 일

본어로 집필했다. 그는 오사카 태생이지만 정신적 고향인 제주도에 항상 관심을 가진 작가이다. 

『화산도』는 제주도의 ‘4․3사건’을 배경으로 국가 권력으로 억압되고 탄압을 받은 제주 도민의 

실상과 국가의 폭력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주인공 남승지는 제주도 태생이지만 

중학교 때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에서 자란 인물로 육체적인 고향인 제주도를 재구성하기 위해 

오사카에 가족을 남겨두고 고향인 제주도로 돌아온다.  

『화산도』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일본의 오사카도 주요 배경이다. 소설 속의 오사카(猪飼野)는

주인공 남승지가 물리적 시간을 많이 보낸 고향이며 재일조선인들의 고향이기도 하다. 조선 식민

지 시대에 실제로 많은 제주도 출신 조선인들이 고국을 떠나고 오사카에 정착한다. 그들에게 오

사카는 생활의 기반이며, 동시에 잃어버린 조국을 떠올리는 공간을 상징한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오사카 猪飼野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영토 안에 있으면서도 국가가 부여하는 정체성에 수용되지 

않는 조선인들의 공간이다. 

현재 오사카 猪飼野는 행정구역 상, 오사카 이쿠노구(生野区)에 속한다. 1920년대 오사카는 히

라노강(平野川)의 잦은 범람으로 개간지 개척을 위한 노동자가 필요했다. 그때 전라도(제주도 포

함)와 경상도에서 많은 조선인들이 오사카로 이주하였고 1945년 해방 후에는 국내의 정치적 이데

올로기로 인해 많은 이들이 도망치듯 오사카로 건너온다. 당시 제주도와 오사카를 잇는 정기선으

로 오사카에 많은 조선인들이 정착하게 된다.  

본 발표에서는 먼저 오사카 이카이노라는 공간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오사카 猪飼野가 어

째서 재일조선인들에게 중요한 공간이 되었는지 알아보겠다. 다음으로 소설 『화산도』에서 그려

지는 猪飼野가 어떤 공간인지 보고자 한다. 소설에서 오사카 猪飼野는 재일조선인의 상징적인 공

간으로 그려진다. 猪飼野에서 국가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공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곳이든 국가라는 권력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국가와 민족이라는 관점으로 그들을 들여다보면 곧 그들의 삶과 충돌을 일으킨다. 이

에 소설 속에서 오사카 이카이노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것이 어떤 의미와 상징을 가지는지 그리고 

현재의 이카이노의 모습은 어떤지 고찰하려고 한다.  


